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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심판에서 베를린 테이스팅으로
와인 애호가들에게 ‘파리의 심판’은 오래도록 회자될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전까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지녔던, 그리고 그 어

느 국가도 넘보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던 프랑스 최고급 와인의 아성이 파리의 심판을 통해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와인을 평가했던 패널

들이 당시 프랑스 와인 업계의 주요 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파리의 심판 이후, 캘

리포니아는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 및 수많은 러브콜을 받게 되었고, 와인 세계의 떠오르는 핵이 되었다. 프랑스 와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칠드家가 로버트 몬다비와 손을 잡고 ‘오퍼스 원(Opus One)’이라는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낸 것만 보아도, 일개 테이스팅이였던 파

리의 심판이 세계 와인 업계의 판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파리의 심판’ 이후 30년이 흐른 2004년,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이목을 끈 테이스팅이 베를린에서 열리게 된다. 칠레에서 가장 명망 높은 

와이너리였던 에라주리즈의 에두아르도 채드윅(Eduardo Chadwick) 회장이 그의 아이콘 와인들의 우수성을 확인하고자 ‘베를린 테이스팅’

을 개최한 것. 2004년 1월 23일 열린 이 세기의 테이스팅에는 에라주리즈의 아이콘 와인들과 라피트, 마고, 라뚜르 등 최고의 구대륙 와인이 

한 자리 모여 과거 파리의 심판을 주최했던 스티븐 스퍼리어를 비롯해 정상급 패널들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다. 에라

주리즈의 와인들이 최고의 보르도 탑 와인들을 제치고 1위와 2,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특히 경합을 벌였던 메독 1등급 와인들

의 빈티지가 역사상 최고의 해라고 여겨지며, 로버트 파커로부터 만점을 받았던 2000년 빈티지가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더욱 놀

라웠다. ‘칠레에서도 최고급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는 에두아르도 채드윅 회장의 믿음이 전 세계에 입증된 셈이다. 

파리의 심판은 1974년 한 번으로 끝이 났지만, 베를린 테이스팅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계속되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베를린 테이

스팅이 단지 에라주리즈 와인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베를린 테이스팅이 열리는 도시로부터 들려오는 놀라운 결

과는 칠레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 이와 같은 채드윅 회장의 공을 높이 산 칠레 정부는 2010

년 11월 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비냐 에라주리즈, 
다시 한 번 역사를 만들어내다 

세기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었던 1976년 ‘파리의 심판’과 2004년 ‘베를린 테이스팅’은 와인의 가치를 논하는데 있어서 단지 그 와인의 

역사와 명성이 잣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칠레가 자랑하는 국보급 와이너리인 ‘비냐 에라주리즈’가 주최하는 

베를린 테이스팅이 2008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서울에서 개최됐다. 매해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며 에라주리즈의 아이콘 와인의 우수성은 물론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가능성을 재고하게 만들었던 베를린 테이스팅 서울 2013의 생생한 현장을 공개한다. 글 배두환 사진 양민우, 아영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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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베를린 테이스팅 다시 열리다 
지난 6월 7일 10시.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그랜드볼룸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와인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칠레가 자

랑하는 최고의 와인 명가인 에라주리즈에 의해 주최되는 베를린 테이스팅이 지난 2008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기 때문이다. 지

난 2012년 모스크바와 2013년 3월 두바이에서 열린 베를린 테이스팅에서 에라주리즈의 와인들이 상위권을 연달아 차지하면서 그 위용을 만

천하에 드러낸 후라 모든 이들의 관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었다. 국내는 물론 세계의 와인 업계가 주목할 이번 베를린 테이스팅 서울은 에

라주리즈의 채드윅 회장과 <Wine Review>의 최민아 이사의 진행 아래, 국내 60여 명의 와인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위용을 드러낸 12개의 아이콘 와인들 
에두아르도 채드윅 회장의 간단한 와이너리 프레젠테이션 이후 곧바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시작되었다. 별도로 준비된 테이스팅 룸에는 자

리마다 12개의 와인이 미리 서빙되어 있었고, 1장의 테이스팅 노트와 서빙된 와인 순서마다 순위를 적는 용지가 따로 준비되었다. 

시음에 집중하는 약 1시간여 동안은 넓은 테이스팅 룸이 정적에 휩싸일 정도로 패널 모두가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며 와인을 신중히 테이스

팅 했다. 이후 모든 와인의 테이스팅이 끝나고 순위가 집계되는 동안 와인들이 베일을 벗으면서 모든 이들의 관심이 12병의 와인에 집중되었

다. 샤또 라피트 로칠드(Château Lafite Rothschild) 1995, 돈 막시미아노(Don Maximiano) 1995, 세냐(Seña) 1997, 샤또 마고(Château 

Margaux) 2003, 비네도 채드윅(Viñedo Chadwick) 2003, 카이(Kai) 2006, 샤또 라뚜르(Château Latour) 2006, 라 쿰브레(La Cumbre) 2010, 

구아도 알 타쏘(Guado al Tasso) 2008, 비네도 채드윅(Viñedo Chadwick) 2010, 돈 막시미아노(Don Maximiano) 2009, 돈 막시미아노(Don 

Maximiano) 2010이 시음 순서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블라인드로 테이스팅한 12종의 와인들은 사실 매우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와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

지만 오래된 빈티지가 다수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에서 끊임없이 풍겨 나오는 풍부한 아로마와 부케가 공통적이었고, 텍스쳐에서는 충

분한 숙성 잠재력이 예상되는 넘치는 힘과 긴 여운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몇몇 와인이 약간 거친 풍미를 보여 조금 더 숙성이 필요하다는 코

멘트를 받기도 했지만 숙성 잠재력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패널들의 코멘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와인은 샤또 마고 2003과 돈 막시미아노 2009였다. 샤또 마고의 경우 섬세하면서도 단숨에 후각을 휘

어잡는 풍부한 아로마와 부케가 일품이었으며, 잘 짜인 탄닌이 입 안을 가득 채우는 존재감이 일품이라는 것이 주된 평이었다. 돈 막시미아노 

2009의 경우 에두아르도 채드윅 회장의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의 와인이다. 섬세하지만 반대로 힘이 있고 표현력이 좋다. 더불

어 앞으로의 잠재력까지 기대되는 와인”이라는 코멘트가 인상적이었다. 사실 2009년은 너무 무더워 탄닌과 산도의 밸런스가 조화스러운 와

인을 만들기가 무척 까다로웠지만, 와인메이커와 재배자들 모두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좋은 와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 시음했던 비네도 채드윅 2003의 경우 은은한 아로마와 부케 그리고 매우 부드러운 텍스쳐 그리고 길게 지속되는 후미가 일품이

었던 와인으로 대부분이 구대륙 와인일 것으로 짐작하기도 했다. “2004년 베를린 테이스팅에서 1위를 차지한 와인으로 로버트 파커로부터 4

년 연속 95점을 획득하기도 했다. 탄닌과 산도의 밸런스가 무척 좋아 신선도를 느낄 수 있으며 긴 피니시가 일품인 와인”이라는 에두아르도 

채드윅 회장의 코멘트가 이어졌다. 유일한 이탈리아 와인이었던 구아도 알 타쏘 2008에 대해서는 블랙 페퍼, 사냥한 고기 등의 숙성된 2차향

이 인상적이며, 무척 밸런스가 좋은 와인으로 숙성이 잘 된 것 같다는 평이 있었다. 

순위와 상관없이 패널과 에두아르도 채드윅 회장의 평가를 종합해 봤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에라주리즈 아이콘 와인들의 숙성 잠재력에 

대한 신뢰였다. 일례로 비네도 채드윅의 경우 2010의 ‘거칠지만 충분한 숙성잠재력을 보여 미래가 궁금해지는 와인’이라는 평과 비네도 채드

윅 2003의 ‘아름답게 숙성된 와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인상적이고 뛰어난 퍼포먼스’에서, 에라주리즈의 아이콘 와인들의 숙성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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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두아르도 채드윅 
‘도전’은 에두아르도 채드윅 회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였다. 칠레의 아이콘 와인을 만들어냈고, 그 와인들의 우수한 품질을 세계에 알렸으며, 이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에두아르도 채드윅 회장이 없었다면 칠레 와인의 우수성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한 발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글 배두환 사진 양민우 

오늘의 결과에 대한 소감은?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매우 기쁘다. 5위 안에 에라주리즈 아이콘 와인이 4개나 포함되었다

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12종의 와인을 정직하게 평가해 준 패널들이 에라주리즈 

아이콘 와인의 풍미를 선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만 베를린 테이스팅을 두 번 개최했다. 한국이 중요한 마켓이라는 의미인가?

물론이다. 아시아는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함께 매우 

성숙한 와인 문화를 보여주고 있고, 칠레 프리미엄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했

기에 2008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서울에서 베를린 테이스팅을 개최하게 되었다. 

개최지 선정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칠레 프리미엄 와인들을 충분히 즐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테이스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아영FBC에서 에라주리즈의 다채로운 와인들을 

새롭게 런칭 했는데, 오늘의 베를린 테이스팅으로 말미암아 에라주리즈에 대한 한국 소

비자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이번 베를린 테이스팅이 가지는 의미는?

초기의 베를린 테이스팅이 한 두 빈티지만을 가지고 경합을 벌였다면, 지금은 한층 더 성

숙된 ‘2.0 version of Berlin Tast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와인의 숙성 잠재력에 따른 

에라주리즈 아이콘 와인의 우수성 검증에 중점을 둔 것이다. 오늘의 테이스팅에서는 돈 

막시미아노와 비네도 채드윅이 버티컬로 시음대에 올랐다. 이 두 와인의 숙성 잠재력을 

패널들이 평가해주기를 원한 것이었다. 이제는 베를린 테이스팅으로 에라주리즈 와인들

의 우수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수차례의 베를린 테이스팅으로 증명됐기 때문이

다. 오히려 베를린 테이스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다양한 시장을 돌며 각각의 와인 문화

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확인하는 즐거움이 더 크다. 그 과정에서 그 시장의 성숙과 함께 

에라주리즈 아이콘 와인들의 숙성 잠재력을 함께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당신의 목표는?

현재 우리가 선보이고 있는 아이콘 와인들이 섬세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이다. 또한 우리가 소유한 서늘한 빈야드에서 생산되는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삐노 누

아의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아이콘 와인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 에라주리즈 와인을 더욱 알리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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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주리즈가 다시 한 번 달성한 쾌거
서빙된 순서대로 모든 와인이 공개된 후 대망의 순위 결과 발표가 이어

졌다.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2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와

인 명이 공개 되었다. 이미 9위까지 순위가 발표됐을 때 샤또 마고를 제

외한 나머지 구대륙 와인들의 이름이 언급됨에 따라 에라주리즈의 와

인들이 상위권에 모두 몰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베를린 테이스팅 

서울에서 비냐 에라주리즈의 와인들의 선전이 확실시 되는 순간이었

다. 샤또 마고 2003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우승 와인

에 대한 행방이 묘연했으나, 3위 샤또 마고 2003, 2위 세냐 1997, 1위 

돈 막시미아노 2009가 차례로 순위를 차지함에 따라 이번 베를린 테

이스팅 서울 2013은 비냐 에라주리즈의 압승이라는 결과로 대미를 장

식했다.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베를린 테이스팅을 마무리한 에두라르

도 채드윅 회장은 “참가해준 모든 패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결과를 떠나서 오늘 한국의 와인 전문가들과 함께 테이스팅한 와인들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다음의 한국 방문을 기약했다. 

과거 파리의 심판을 주최했던 스티븐 스퍼리어가 베를린 테이스팅에 대

해 ‘세계는 이제 칠레에서 프리미엄 와인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번 베를린 테이스팅 서울은 에라주리즈의 아이

콘 와인들의 우수성 그리고 숙성잠재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소중한 테이스팅이었다고 할 수 있다. 

Never stop challenging!
베를린 테이스팅 서울 2013 결과 

1위 돈 막시미아노(Don Maximiano) 2009 
2위 세냐(Seña) 1997
3위 샤또 마고(Château Margaux) 2003
4위 카이(Kai) 2006
5위 비네도 채드윅(Viñedo Chadwick) 2010
6위 비네도 채드윅(Viñedo Chadwick) 2003
7위 라 쿰브레(La Cumbre) 2010
8위 돈 막시미아노(Don Maximiano) 2010
9위 샤또 라뚜르(Château Latour) 2006
10위 샤또 라피트 로칠드(Château Lafite Rothschild) 1995 

11위 돈 막시미아노(Don Maximiano) 1995 

12위 구아도 알 타쏘(Guado al Tasso) 2008 Eduardo Chadwick 


